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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29.(화) 11:00 배포 2023. 8. 29.(화) 11:00

2024년 문체부 예산안 6조 9,796억 원 편성, 
문화재정 7조 원 시대 눈앞에

- 정부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전년 대비 2,388억 원, 3.5% 증가 -

□ [미래준비] 콘텐츠 정책금융 총 1조 7,7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한국방문의 해‧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증액 등 경제 활력 살리기에 중점

□ [K-컬처 기반강화] 미술진흥예산 400억 원 최초 돌파, 1인·중소출판사 지원 

예산 신규 반영, 저작권보호 예산 대폭 확대 등 차세대 K-컬처 성장기반 강화

□ [약자 프렌들리] 통합문화이용권 2만 원 상향(1인당 13만 원), 장애인 문화체육

관광활동 지원 2,618억 원 확보, 지역의 문화접근성 제고에 1,697억 원 등

□ [민간보조금 재구조화] 방만‧부실 운영되어온 보조금 사업들을 원점에서 검토

해 재구조화, 절감된 예산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과감하게 전환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정부 예산안이 8월 2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

며 문체부 예산이 6조 9,796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대비 2,388억 원, 3.5% 증가한 규모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2024년 예산안은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K-컬처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뿜어내고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로 작동하는 K-콘텐츠를 비롯하여 K-관

광, K-스포츠 산업의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모든 국

민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고 즐기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특히 기존 재정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설계해, 국민의 피와 눈물과 땀이 밴 세금을 짜

임새 있게 투입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혔다.

<표1 :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억 원, 총지출 기준)

구  분
’23년 본예산 ’24년 예산안 전년 대비 증감

예산액
(A)

비중
(%)

정부안
(B)

비중
(%) (B-A) %

합 계 67,408 100.0 69,796 100.0 2,388 3.5 
문화예술 23,140 34.3 22,704 32.5 - 436 - 1.9 
콘 텐 츠 11,738 17.4 12,988 18.6 1,250 10.7 
관    광 12,339 18.3 13,664 19.6 1,325 10.7 
체    육 16,398 24.3 16,701 23.9 303 1.8 
기    타 3,792 5.7 3,739 5.4 - 53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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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의 정상화 :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재정사업 추진 위해 모든 예산 

원점 재검토

  문체부는 내년 정부 3년 차를 맞이하여 국정철학인 ‘자유와 연대’가 문

화 예산을 통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고심했다. 우선 예산편성 과정

에서 방만한 보조금 운영, 낭비적 요소, 이권 카르텔적 요소를 점검하고 

모든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공정, 비합리, 비효율을 제거했다. 특히, 

재정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전문성 또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거나, 집

행상의 비효율성이 중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분야를 막론하고 폐지, 삭감 

등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다. 

  이처럼 문체부는 면밀한 검토와 혁신을 통해 보조금 총 2,442억 원을 

삭감하고, 절감된 예산은 콘텐츠, 관광, 예술, 스포츠 등 산업 활력 제고와 

미래준비를 위한 투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했다. 

동시에 장애인, 노인, 소멸위기지역 등 약자 프렌들리 정책도 세심하게 지

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표2 : 중점투자 방향>

목표 K-컬처가�이끄는�자유와�연대

방향 (자유)
K-콘텐츠·관광이�이끄는�

경제활력�제고 (연대)� 모든�국민의�공정한�
문화접근기회�보장

중점

투자

자유

❶� (수출� 전선� 게임체인저,� K-콘텐츠)� 금융지원,� 수출·해외� 진출�
밀착�지원,�맞춤형�인력양성,�연구개발(R&D)�등�총� 1.5조�원

❷� (수출·내수� 특급엔진,� K-관광)�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독창적�
관광자원�발굴,� 벤처기업육성·금융지원�등�총� 1.2조�원

❸� (K-컬처의�바탕�예술·출판과�창작자�보호)�해외�진출�촉진,�중소
기업�육성,�안전·몰입�환경�조성,�저작권�보호�등�총� 1.3조�원

연대

❹� (문화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소멸� 대응)� 문화� 인프라·일자리�
구축,� 접근성�제고,� 지역관광�촉진�등�총� 8천억�원

❺� (공정한� 문화접근기회,� 약자� 프렌들리� 정책)�취약계층�문화예술·
체육�활동�보조,�이용·편의시설�개선·확충�등�총� 8천억�원

❻� (현장중심·협업으로� 도약하는� K-스포츠)� 전문체육인� 훈련여건�
개선·국제대회�준비,�생활체육�확대,�산업육성�등�총� 1.3조�원

  ❶ K-콘텐츠 정책금융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역대 최대 1조 7,70

0억 원 공급 등 지원 대폭 강화, 콘텐츠 업계 활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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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정책금융 공급 : 1조 7,700억 원 (‘23년 7,900억 원)
§ 해외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 : 267억 원, 27개소 (’23년 108억 원, 15개소)
§ OTT·방송영상콘텐츠 전문인력(중견급 후반작업) 양성 : (’24년 신규) 10억 원  

  
  콘텐츠산업은 이미 수출액 133억 달러를 기록하여 2차전지(100억 달러)

가전(80억 달러) 등 주력산업 수출액을 크게 추월하였으며(’22년), 지난 5

년간(’18~‘22년) 생산유발 효과 37조 원을 기록하는 등 수출 전선의 강력

한 구원 투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건실한 성과에도 불구, 콘텐츠 기

업의 약 87%가 매출액 10억 원 미만, 종사자 10인 미만의 영세한 규모로 

안정적 자금조달, 수출 판로개척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업계지원

이 필요한 상황이다.

  * K-콘텐츠 수출 1억 달러 증가 시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수출 1조 8천억 달러 증가(’22년, 한국수출입은행)

  이에 문체부는 금융지원 측면에서 K-콘텐츠산업을 위한 모펀드 출자를 

대폭 확대한다(총 3,600억 원, 81.8% 증). K-콘텐츠 펀드 출자(2900억 

원, 52.6% 증) 확대로 K-콘텐츠 수출, IP(지식재산) 확보 등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특히,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계를 위한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250억 원, 212.5% 증)와 투자대상 제한이 없어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콘텐츠 제작·해외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콘텐츠 

전략펀드(450억 원, 신규)도 함께 선보인다. 동시에 문화콘텐츠 완성보증

계정 출연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을 지원한다(250억 원, 2

5.0% 증). 정부의 모펀드 출자 확대로 말미암아 2024년 공급되는 콘텐츠 

정책금융은 총 1조 7,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판로 개척지원을 위해 올해(125개)보다 많은 200개 기업을 대상으

로 원스톱 해외현지출원등록지원 서비스(26억 원, 44.4% 증)를 제공한다. 

해외 비즈니스센터 10개소 및 해외 콘텐츠 기업지원센터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267억 원, 161.8% 증) 보다 다양한 국가에서 우리 기업의 활동

을 지원하고, 관계부처 합동 K-박람회 개최·해외 홍보관 운영 등 한류 연

관산업 지원(274억 원, 66.1% 증)도 확대한다. 특히, OTT 중심의 산업구

조 개편에 대응하고,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 업계 종사자들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OTT·방송영상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새롭게 선

보인다(10억 원,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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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❷ ‘한국방문의 해’ 예산 전년 대비 78% 증가 등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및 여행수지 적자 극복 위해 총력 대응

§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 6,017억 원 (’23년 4,491억 원)
§ ‘한국방문의 해’ 운영 : 178억 원 (‘23년 100억 원)
§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 330억 원 (’23년 235억 원)  

  ‘굴뚝 없는 공장’으로 불리는 관광산업은 고용 창출효과가 높으며, 인구

감소에 따른 소비 대체효과도 높이 평가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관광

산업이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7%, 4.6%로

(‘21년), 세계평균 대비 아직 절반 수준이어서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크다. 

최근 6년 만에 중국인 단체 관광이 재개되는 등 산업 지형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관광수지 적자(’21년, 36억 달러)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재정사업을 

고민했다.

  * 취업유발계수(명/10억 원) : 음식·숙박(19.0), 건설(10.8), 제조(7.6) 등(’22년, 기재부)

  ** 관광객 41.7명 증가시 정주인구 1명 감소에 따른 소비감소효과 대체(’22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우선 문체부는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활동에 나선다. 국내에서는 ‘한국방문의 해’ 예산을 대폭 확대(178억 원, 7

8.0% 증)하여 대규모 캠페인, K-팝 콘서트 등 메가 이벤트 개최를 통한 

방한 관광 분위기를 조성하고(73억 원, 97.3% 증), 관광지 및 지역축제 

요금 모니터링, 국민참여형 합동점검단 운영 등 관광서비스 품질개선(16억 

원, 신규) 등을 통해 관광산업 조기 회복 및 방한 관광시장 정상화를 추진

한다. 이와 함께 해외주요도시(한국관광 메가 로드쇼, 76억 원, 67.0% 증)

와 온라인(현지 인기 브랜드 협업 SNS 프로모션, 20억 원, 신규)상에서도 

연중 꾸준한 마케팅을 이어간다.

  공세적 마케팅과 함께 K-관광만의 독창적 관광자원 확보를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최근 잼버리 대원들도 방문하며 외국인들의 높은 관심을 증명한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330억 원, 40.5% 증)과 템플스테이(250억 원, 

8.7% 증) 예산을 늘린다.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시설과 관람환경을 개

선하고,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내실을 다진다. 동시에 관광사업체의 시설투자 촉진 및 경영지원을 위해 

융자지원을 확대(6,017억 원, 25.4% 증)하고, 관광벤처 및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을 발굴·육성(331억 원, 3.7% 증)하여 관광산업의 꾸준한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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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한다.

 
  ❸ 미술진흥 예산 역대 최초 400억 원 돌파, 차세대 K-컬처 산업육성 

및 창작자 권리보장으로 민간의 창의와 활력 보호

§ 미술진흥기반 구축 : 441억 원 (’23년 356억 원)
§ 저작권 보호 및 침해예방 : 39억 원 (‘23년 29억 원)
§ 중소출판사 성장도약 지원 : (’24년 신규) 30억 원  

  K-콘텐츠를 잇는 다음 한류 산업으로 예술과 출판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미술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며(7,563억 원, ‘21년, 96.5% 증), 출판

산업 수출액(4억 3천만 달러, ’21년, 23.8% 증) 또한 큰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새로운 기술의 등장, 법률 

다툼 증가 등 변화하는 환경 속 창작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문체부는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다.

  미술진흥 예산이 확대되었다(441억 원, 23.9% 증). 시각예술 분야의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화랑 비전속 신진작가들의 아트페어 참가, 네트워킹, 

마케팅 지원사업(13억 원, 신규)을 새롭게 선보인다. 한국미술 쇼케이스(4

7억 원, 신규)를 통해 국내 미술업계의 신규 해외판로 개척을 돕고 작가와 

작품의 널리 알릴 전시 기회를 마련한다. 또한, 한국 디지털 미술 육성 기

반(10억 원, 신규) 조성을 위해 신기술 융합 디지털 미술전시 개최 등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을 내실화하여(44억 원, 9.

9% 증)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작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한다. 

  출판 분야에서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신진·1인‧중소 출판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수출시장 개척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77억 원, 10% 증), 우수한 중소출판사를 육성(30억 원, 신규)함

으로써 튼튼한 출판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웹소설 산업을 지원(9억 원, 

800% 증)하여 생태계 외연도 넓힌다. 동시에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저작권 보호 및 침해 예방 활동을 

확대하여(39억 원, 32.9% 증), ‘저작권보호, 바로 지금’이라는 저작권 존중 

인식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또한, 예비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전문가와 창작자가 함께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도 확대하여(2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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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증) 어렵게 느껴지는 저작권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한다.

 

  ❹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지원 위해 490억 원 투입 등 문화와 관

광으로 지역소멸위기 대응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 278억 원 (’23년 55억 원)
§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지원 : 490억 원 (‘23년 374억 원)
§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 193억 원 (‘23년 2억 원)  

  문화로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력을 높인다. 지역소멸위

기의 주요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과 함께 문화시설 부재가 제기되는 만큼, 

국정 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문화 인

프라구축과 향유를 재정으로 뒷받침한다. 또한, 지역관광 및 체류를 촉진

하여 전국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 수도권 이주 희망 이유(전국경제인연합회, ’23년 4월) : 일자리(47.4%) > 문화시설(20.9%) > 

의료시설(20.4%) > 보육여건(7.5%) 

  지역 맞춤형 문화·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를 창출하고, 지역민을 위한 문화향유공간을 조성한다. 3개의 웹툰 관련 

대학을 보유한 순천에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193억 원, 9,55

0% 증), ‘오징어 게임’, ‘지옥’ 등 세계적 콘텐츠의 제작으로 경쟁력을 보

여준 대전에는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125억 원, 신규)를 2개년에 

걸쳐 조성하는 등 지역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한다. 대규모 남부권 광역관

광개발(278억 원, 405.5% 증)을 추진하여 각 지역에 체류형·체험형 관광

명소 조성을 지원하고, 이와 함께 폐광지역(67억 원, 143.6% 증), 폐산업

시설(317억 원, 23.8% 증) 등 지역의 유휴공간을 문화·관광시설로 탈바꿈

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그간 지역의 문화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파편화되어 있는 지원체계에 

대한 개편 목소리가 높았다. 문체부는 이들 사업을 통합·확대하여 국민 체

감을 높인다. 기존의 유사 지원사업들을 통합하여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 지원사업(490억 원, 31.0% 증)을 선보이며, 특히 지역 청년예술가들

의 활동을 돕는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90억 원, 신규)과 국립예술단체 대

형 공연 지역 개최(80억 원, 신규)를 새롭게 준비한다. 이와 함께 지역문

화시설, 직장 등에 문화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구석구석 문화배달’(6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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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인구소멸

지역 방문 시 체험상품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여(30억 원, 신규) 지역을 

찾는 발걸음도 함께 늘린다.

<표3 : 지역문화예술 프로그램 개편>

<기존>  * ‘23년 예산 기준 <개편>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 유통

협력생태계 구축
(156억)

è

문화예술
전국 유통 지원

(490억원)

지역문화재단
지자체

⇩정보
통합è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19억 원)

문화 플랫폼
국민, 

문화예술단체

è

정보
제공

⇨

⇨è
방방곡곡 문화공감

(178억 원)
정보
통합

국립예술단체 지역공연 등

  ❺ 통합문화이용권 인당 2만 원 인상한 13만 원 지급, 더욱 두터워진 

약자 프렌들리 예산

§ 통합문화이용권 : 2,397억 원, 인당 13만 원 (’23년 2,102억 원, 인당 11만 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 1,203억 원, 14만 명 (‘23년 852억 원, 10만 6천 명)
§ 장애인 문화체육관광 활동 지원(함께누리 등) : 2,618억 원 (‘23년 2,569억 원)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금액(’23년 116억 원→ ‘24년 190억 원) 제외  

  코로나19 계기 급감한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연령·소득별 향유 격차는 되려 심화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하였고, 국제연합(UN) 

‘세계인권선언 제27조’에서도 문화향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문체부도 저소득층, 노인 세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체육활동 

촉진을 위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다.

  * 연령대별 문화예술행사 관람율(’21년→’22년) : 20대(63.8%→90.6%) > 70세 이상(5.6%→14.8%) 

  ** 소득 구간별 문화예술행사 관람율(’21년→’22년) : 600만 원 이상(48.9%→73.6%)> 

100만 원 이하(14.7%→17.4%)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문화향유를 경제적으로 보조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의 인당 지원금액을 늘려(11만 원→13만 원)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2,397

억 원, 14.0% 증). 동시에 취약계층의 인문향유(90억 원, 17.3% 증)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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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향유(107억 원, 59.4% 증) 기회도 확대한

다. 나아가 더 많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생활체육 경험을 제

공하기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10만 6천 명→14만 명)과 월 지

원액(9만 5천 원→유청소년 10만 원, 장애인 11만 원)을 확대한다(1,203

억 원, 41.2% 증). 

  또한, 장애인의 예술활동(285억 원, 8.7% 증)·독서(대체자료 제작·개발 

144억 원, 11.6% 증)·영화관람(동시관람 장비도입 등 46억 원, 146.7% 

증) 등 다양한 문화향유를 촉진하며, 열린관광지 조성을 위한 예산도 편성

하여 편리한 관광 경험을 제공한다(107억 원, 23.4% 증). 장애인 체육활

동 증진을 위해 신규 체력인증센터를 개소(14개소→17개소)하고, 이동식 

측정장비를 확보하는 등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운영(31억, 32.3% 증)을 강

화한다. 마지막으로, 어르신 예술가의 거리 공연(25억, 25% 증) 기회도 넓

히며, 어르신 체육활동 확대를 위해 시니어 친화형 실내체육시설 조성도 

지원한다(56억 원, 833.3% 증). 

  ❻ 현장의 수요가 높은 스포츠산업금융지원(융자) 역대 최대규모 2,350

억 원 편성, 2024년 파리올림픽 등 체육인들의 힘찬 도전 응원

§ 스포츠산업금융지원(융자) : 2,350억 원 (’23년 800억 원)
§ 우수선수 양성지원 : 1,434억 원 (‘23년 1,247억 원)
§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준비 : (’24년 신규) 464억 원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체육계는 현재 빠르게 회복 중이나, 여전히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전염병 극복을 위해 

고통을 분담한 체육계의 조속한 회복과 도약을 위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모두 두텁게 지원한다. 특히, 2024년에는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파리

올림픽 등 중요한 대회들이 예정되어 있어 국민께 큰 즐거움과 감동을 선

사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준비한다. 

  * 주 1회(30분)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 : 66.6%(’19년) → 60.1%(’20년) → 60.8%(’21년) → 61.2(’22년)

  **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관중 수(합계) : 1,104만 명(’19년) → 167만 명(’20년) 

→ 213만 명(’21년) → 803만 명(’22년)

  스포츠산업 지원을 위해서 역대 최대규모의 융자지원을 계획하였다(2,3

50억 원, 193.7% 증). 이로써 코로나19 기간 동안 적자가 누적된 체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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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해외전시 참가를 지원(32억 원, 신규)하는 등 40

만 스포츠산업 종사자의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생활체육 활성화

를 위해 스포츠클럽육성(303억 원, 3.4% 증),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647억 원, 1.1% 증),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6억 원, 신규) 

등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힌다.

  전문체육인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국제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88억 원, 10.0% 증), 파리올림픽 훈련캠프 운영 등 우수선수 양성지원을 

확대한다(1,434억 원, 15.1% 증). 경기력성과포상금 등 체육인복지(197억 

원, 9.9% 증)를 늘리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육인교육센터

를 건립·운영(178억 원, 26.9% 증)한다. 마지막으로,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개최 준비(464억 원, 신규)를 포함하여 국제대회의 국

내개최를 짜임새 있게 준비한다(575억 원, 54.8% 증).

* 파리올림픽 훈련캠프 운영(’23, 5억 원→ ’24, 28억 원), 파리패럴림픽 선수단 훈련캠프 최초 

운영(’24 신규, 8억 원), 국가대표 지도자 수당 인상(겸임 월 9만 원, 전임 월 48만 원 인상), 

훈련식비 및 촌외숙박비 인상(’23, 4만 원/일·6만 원/박 → ’24, 6만 원/일·8만원/박), 진천선수

촌 경영풀 개선(55억 원, 신규), 청소년대표 및 꿈나무 선수 육성 확대(22종목 → 32종목) 등

붙임  2024년 문체부 주요 신규사업 목록

따로 붙임  2024년 문체부 주요 재정사업 정보그림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장 조상준 (044-203-2231)

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휘경 (044-20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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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  2024년 주요 신규사업 목록(’23년 8월) 

(단위 : 백만 원)
분야 사업명 ’24년 정부안 주요내용

문화예술

전통문화 창업 도약기업 지원 960
ㅇ창업도약기(창업 후 4~7년차)내 전통문화 기업
지원을 통해 전통문화 산업 활성화

문화공간 및 공연장 안전지원
기술개발(R&D)

2,300
ㅇ안전한 공연·관람을 위해 문화공간 및 공연장
안전 취약 요인을 제거하고, 시설 안전 인프라
구축으로 전 국민의 안전한 문화예술 향유 도모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개관준비

1,200
ㅇ‘25년 하반기 개관을 위한 개관 특별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 개발 등 사전준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계기 K-아트 특별전

1,700
ㅇ세계 3대 미술 비엔날레인 베니스비엔날레의
한국관 30주년 계기 베니스비엔날레 수상작가의
K-아트 특별전 개최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문화격차해소 지방순회전)

3,000 ㅇ대규모 국외문화재 특별전의 지역순회전 개최

구석구석 문화배달 6,150
ㅇ문화가 있는 날 연계, 지역 문화시설·직장 등에
수요자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운영

저작권

선도형 저작권
기술개발(R&D)

4,347 ㅇ첨단기술 기반의 저작권 핵심기술 개발

글로벌 저작권 현안 신속
대응(R&D)

8,500
ㅇ글로벌 저작권 문제해결 기술개발 및 저작권
기술인력 양성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K-콘텐츠 내돈내산 프로젝트)

1,700
ㅇ국민참여 기반 대국민 저작권 보호 인식개선
캠페인

미디어
콘텐츠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45,000
ㅇ민간 중심의 콘텐츠 전략펀드를 ‘24년 6,000억원
규모로 조성, IP 기반 대형 콘텐츠에 집중투자

K-Culture 글로벌 스타트업
100 육성 기술개발(R&D)

2,000
ㅇ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문화기술(CT) 분야
스타트업 기업의 기술개발(R&D) 지원을 통해
K-Culture 유니콘 기업 육성 지원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9,200
ㅇ디지털 휴먼, 이종산업 융합 콘텐츠 등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지원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
스튜디오 구축

12,500
ㅇ방송제작 대형화, VFX(특수시각효과) 등 최신
기술 활용 추세를 반영한 방송영상 인프라 고도화

장애인 접근성 강화
전자책 뷰어 개발

1,200
ㅇ전자책 유통사의 장애인 접근성 뷰어 개발을
지원하여 공정한 k-콘텐츠 향유 기회 보장

관광

글로벌 축제 육성 지원 2,500
ㅇ우수 문화관광축제 대상 2개년 집중 지원을 통해

K-축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모바일 간편결제 활용
관광편의제공 프로모션

1,200
ㅇ중화권 관광객 친화적 결제수단인 ‘모바일페이’의
국내 사용 활성화로 방한관광 소비 증대 도모

인천공항 내
K-관광·컬처존 조성

3,011
ㅇ인천공항 내 K-관광·컬처존 조성, 방한 관광객
대상 K-콘텐츠 집중 홍보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3,000
ㅇ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자 대상 할인혜택 제공
으로 인구감소지역 관광활성화 추진

관광서비스 품질개선 캠페인 1,559
ㅇ주요 관광지 및 지역축제 대상 숙박·음식 등
가격 모니터링 및 점검, 자정 캠페인 등

체육

올림픽공원 노후시설 정비 15,352
ㅇ올림픽공원 조성 이후 37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각종 기반시설을 재정비하여 시설 안전 및
이용객만족 제고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

3,177
ㅇ국내 스포츠 기업 해외전시 참가 및 해외수출
지원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600
ㅇ생애 초기 생활체육 참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놀이와
다양한 신체활동이 가능한 체육시설 조성(3개소)


